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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샨동(山東)지역 루씨지구(魯西地區: Luxi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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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중국에는 캄브리아기 지층이 넓게 노출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 고생대 동안 한반도와 함께 중

한지괴에 속했던 샨동지역 루씨지구의 캄브리아계를 소개하고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샨동반도 서쪽

에 자리한 루씨지구는 중국 화북지층구 화북본부지층분구에 속하며, 하부 고생대층이 넓게 분포하여 북중국의 

하부 고생대층을 대표한다. 이 지역의 캄브리아계는 쇄설성 퇴적암과 탄산염암이 교호하며, 암석층서적으로 

하부로부터 리구안층, 주샤동층, 만터우층, 구샨층, 차오미디엔층으로 구분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싼샨쯔층

을 포함하기도 한다. 현재 루씨지구에서 알려진 생층서대는 모두 21개로 하부로부터 Megapalaeolenus, 

Redlichia chinensis, Yaojiayuella, Shantungaspis, Hsuchuangia-Ruichengella, Ruichengaspis, Sunaspis, 

Poriagraulos, Bailiella, Lioparia, Crepicephalina, Amphoton-Taitzuia, Yabeia, Blackwelderia-Damesella, 

Drepanura, Chuangia, Changshania-Irvingella, Kaolishania, Ptychaspis-Tsinania, Quadraticephalus, 

Mictosaukia대이다. 루씨지구는 암석층서와 생층서 양면에서 태백산분지의 태백층군과 잘 대비되기 때문에 

루씨지구의 층서고생물학적 연구는 전기 고생대 동안 한반도의 지질학적 진화과정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

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북중국, 루씨지구, 캄브리아기, 암석층서, 생층서

머리말

태백산분지는 강원도 남부 일대에 위치하며, 하부 고생대층과 상부 고생대층을 대표하는 조선누층군과 평

안누층군의 주분포지이다. 조선누층군은 일찍이 20세기 초반에 연구가 시작되어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의 관

심을 끌어왔다(Choi and Chough, 2005에 수록된 참고문헌 참조). 그동안 조선누층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 속에 전기 고생대 동안 한반도의 시간층서적, 고지리적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조선누층군은 기본적으로 천해환경에서 쌓인 탄산염암과 사암 그리고 셰일로 이루어진다. 조선누층군은 

암상과 지역적 분포에 따라 태백층군, 영월층군, 용탄층군, 평창층군, 문경층군으로 구분된다(Choi, 1998). 

이 중에서 삼엽충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태백층군과 영월층군은 동일시기에 퇴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층서분대의 체계가 다르며, 고지리 해석에서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

다. Cluzel et al. (1991)은 영월층군과 태백층군이 각기 남중국 지괴와 북중국 지괴에 속하며 두 지괴의 충돌 

작용에 수반되어 현재와 같이 인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최근 조선누층군의 암상과 화석군 내용을 바

탕으로 태백산분지는 전체적으로 전기 고생대 기간 중 중한지괴(Sino-Korean Block)에 속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hough et al., 2000; Choi et al., 2001, 2003). 이 고지리 모델에 의하면, 전기 고생대 동안 한반

도는 낭림육괴, 경기육괴 및 영남육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중에서 낭림육괴와 영남육괴는 중한지

괴에 그리고 경기육괴는 양자지괴에 속해 있었다(Fig. 1). Choi et al. (2001)은 삼엽충 화석군집의 특성을 바

탕으로 당시 태백산분지와 북한지역의 평남분지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함께 중한지괴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캄브리아기 삼엽충 화석군을 고생물지리구 측면에서 보면, 태백층군은 황허동물구(黃河動物區: Hwa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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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ctonic and stratal division of China and Korea. I=Siberian Province, II=Talim Province, III=North China 
Province; III-1=Main North China Subprovince (North China Platform), III-2=Kunlun-Qilian-Northern Qinling- 
Mongolia Subprovince, III-3=Peri-North China Platform Subprovince, IV=South China Province, V=Nanya-Dantai 
Province, VI=Nanhai Province, N=Nangrim Massif, G=Gyeonggi Massif, Y=Youngnam Massif (Modified from 
Xiang et al., 1999).

Faunal Province)에 그리고 영월층군은 지앙난동물구(江南動物區: Jiangnan Faunal Province)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bayashi, 1967). 황허동물구는 칭링(秦嶺: Qingling)산맥 북쪽의 북중국 일대와 평남

분지 그리고 태백산분지의 태백층군을 포함하며, 지앙난동물구는 칭링산맥 남쪽의 남중국 대부분을 차지한

다. 지난 10여년간 삼엽충 화석 연구에 의하여 영월층군 삼엽충 화석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졌지만(Choi, 

1998), 태백층군 삼엽충 화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의 삼엽충 화석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Peng, 1990, 1992; Peng et al., 2004) 영월층군의 삼엽충 화석군과의 비교에 좋

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반면, 북중국의 삼엽충 연구는 미흡하여 태백층군의 자료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백층군의 삼엽충 화석군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북중국 자료를 직접 검토

하는 일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북중국 삼엽충 화석군을 조사하기 위하여 캄브리아기 지층이 잘 드러난 중국 샨동성(山東省) 루

씨(魯西: Luxi)지구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루씨지구는 탄루(郯庐: Tanlu) 단층대의 서쪽 샨동성 

중서부를 차지하고 있다(Fig. 2). 이 지역에는 거의 변형을 받지 않은 캄브리아기 지층이 넓게 분포할 뿐 만 아

니라 암석의 노출상태가 좋기 때문에 100여년 전부터 서구학자들에 의한 지층과 화석의 연구가 시작되었으

며(Bergeron, 1899; Monke, 1903; Woodward, 1905; Lorenz, 1904, 1905, 1906; Blackwelder, 1907; 

Walcott, 1913) 그 결과 루씨지구는 북중국 캄브리아계 층서 표식지가 되었다. 20세기 중․후반에도 북중국 

캄브리아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었지만, 연구가 활발했던 남중국이나 만주지방에 비해 루씨지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루씨지구에 대한 필자들의 연구는 2003년 여름 샨동성 일대에 대한 예비답사를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야외조사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는 산동과학기술대학 한쭈오전(韓作振)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참

여하고 있다. 2003년 가을 본격적인 고생물학적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4년 가을에는 퇴적학적 연구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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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vision of the Main North China Subprovince (North China Platform). Bold lines indicate major tectonic 
boundaries. Shaded areas represent the distribution of the Cambrian outcrops. ① Eastern area, ② Central area, ③
Western area, ④ Southern area. N, G, Y=same as Fig. 1, I=Imjingang Belt, O=Okchen Belt, T=Taebaeksan Basin 
(Modified from Zhang, 2003 and Chough et al., 2000).

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샨동지역 루씨지구의 캄브리아계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층서

고생물학적 연구결과를 보고하려고 한다.

북중국의 캄브리아계 개관

중국의 캄브리아계는 판구조운동과 관련된 고지리적 위치와 고생물학적, 퇴적학적, 그리고 구조적 진화․

변천사에 따라서 6개 지층구, 즉, 시베리아지층구(Siberian Province), 타림지층구(Talimu Province), 화북

지층구(North China Province), 화남지층구(South China Province), 남아-단태지층구(Nanya-Dantai 

Province) 및 남해지층구(Nanhai Province)로 구분된다(Xiang et al., 1999; Fig. 1). 중한지괴는 화북지층

구, 양자지괴는 화남지층구에 해당하는데, 이 두 지괴는 중생대 초에 대륙 충돌로 합쳐지면서 현재 동아시아 

지리의 골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북지층구는 퇴적상에 따라 세 개의 분구(分區)로 나뉘며, 이 가

운데 루씨지구는 북중국 동부를 차지하는 화북본부지층분구(華北本部地層分區: Main North China 

Subprovince)에 속한다(Fig. 2). 이 분구는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遼寧省),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 샨씨성(山西省), 샤안씨성(陝西省) 일부, 닝쌰회족자치구(寧夏回族自治區) 일부,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 일부, 허난성(河南省) 일부, 샨동성(山東省), 안후이성(安徽省) 일부, 지앙쑤성(江蘇

省) 등을 포함하며, 동서로 약 1,500 km, 남북으로 약 1,000 km에 걸친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화북본부지층분구에 넓게 분포했던 북중국대지(North China Platform)에는 태백산 분지에서처럼 캄브

리아기 초기부터 오르도비스기 후기까지 주로 석회암과 돌로스톤과 같은 탄산염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쇄

설성암이 퇴적되었다. 최고 2,000 m 두께에 달하는 이들 퇴적암에는 해수면 변동, 고기후 변화, 구조 운동의 

역사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다. 화북본부지층분구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습곡대는 주로 전기 고생대의 심해저 

퇴적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당시 작은 판이었던 중한지괴를 둘러싸는 깊은 바다 환경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Meng et al., 1997). 화북본부지층분구는 다시 노두의 분포와 퇴적상에 따라 동부, 중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구분되는데(Fig. 2) 루씨지구가 속해있는 동부지역은 랴오닝성 서부, 허베이성, 샨동성, 지앙쑤성 북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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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후이성 북부를 포함한다.

화북본부지층분구 동부지역은 또 다시 세 개의 지구(block)-화북평원지구, 루씨지구, 루동지구-로 구분되

며 이 연구의 대상 되는 캄브리아기 지층은 루씨지구(魯西地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루씨지구의 캄브리

아기 지층은 하부로부터 리구안층(李官層: Liguan Fm), 주샤동층(朱砂洞層: Jushadong Fm), 만터우층(饅

頭層: Mantou Fm), 장쌰층(張夏層: Zhangxia Fm), 구샨층(崮山層: Gushan Fm), 그리고 차오미디엔층(炒

米店層: Chaomidian Fm) 등 6개의 층으로 구성된다(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 대략적으로 리구안층에서 만터우층 하부까지는 전기 캄브리아기, 만터우층 상

부와 장쌰층 그리고 구샨층 중․하부는 중기 캄브리아기, 구샨층 상부로부터 차오미디엔층 그리고 곳에 따라 

싼샨쯔층(山三子層: Sanshanzi Fm)의 일부까지 후기 캄브리아기에 해당한다. 북중국대지에 쌓인 전기 캄브

리아기 지층은 지역에 따라 암상이 달라 다양한 지층명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역에 따라 해침 시기

와 퇴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Meng et al., 1997). 북중국에서 캄브리아기 지층은 후기 원생대층인 칭바이

커우층군(靑白口層群 Qingbaikou Group)이나 선캄브리아기 변성암을 부정합으로 덮으며, 대부분 지역에

서 오르도비스기 예리층(冶里層: Yehli Fm)에 의해 정합적으로 덮인다. 그러나 루씨지구에서는 돌로스톤으

로 이루어진 싼샨쯔층이 후기 캄브리아기 차오미디엔층 위에 놓인다. 따라서 북중국대지에서 캄브리아기-오

르도비스기의 경계는 보통 예리층 최하부에 두는 반면, 루씨지구에서는 차오미디엔층과 싼샨쯔층의 경계 또

는 싼샨쯔층의 하부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 

루씨(魯西)지구의 캄브리아계 지질과 층서

연구사

중국에서 캄브리아기 삼엽충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독일의 Dames (1883)에 의한 것으로, 그의 표본은 

Richthofen이 요동반도에서 채집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Bergeron (1899)은 산동지역의 삼엽충 화석을 처음

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어서 Monke (1903), 영국의 Woodward (1905), 독일의 Lorenz (1905, 1906)가 연구

에 참여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샨동지역 삼엽충 연구에 미국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학자들에 의한 중국 삼엽

충 화석 연구에 자극을 받은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Walcott는 Willis와 Blackwelder를 중국으로 보내어 

샨동과 랴오닝지역의 캄브리아계 층서와 화석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들이 탐사한 내용은 Walcott (1905, 

1906)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산동지역 캄브리아계 층서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Blackwelder 

(1907)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북중국의 캄브리아기 화석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Walcott (1913)에 의하여 종

합되었는데, 그 논문에는 Willis와 Blackwelder가 채집한 표본 뿐 만 아니라 시카고대학의 Iddings가 랴오

닝지역에서 채집한 화석을 포함하여 총 63속 245종의 다양한 화석이 기재되었으며, 그 중 삼엽충은 36속 175

종이었다. Willis와 Blackwelder가 루씨지구에서 화석을 채집한 단면은 장쌰(張夏: Zhangxia)지역과 지우

롱샨(九龍山: Jiulongshan)지역으로 현재 필자들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Fig. 3). Blackwelder 

(1907)는 장쌰지역의 캄브리아계를 만터우셰일, 장쌰석회암, 구샨셰일, 차오미디엔석회암으로 그리고 지우

롱샨 지역의 캄브리아계를 만터우셰일과 지우룽층군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중국인으로서 삼엽충 연구를 이어받은 Sun (1924, 1935)은 허베이, 샨동, 샨씨지역의 후기 캄브리아

기 삼엽충을 기재하였다. 그는 허베이성 탕샨(唐山: Tangshan)일대의 상부 캄브리아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샨동지역 차오미디엔층에 대비되는 지층을 창샨층(長山層: Changshan Fm)과 펑샨층(風山層: Fengshan Fm)

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샨동지역 타이안(泰安) 부근의 따원커우(大汶口: Dawenkou)와 까오리샨(蒿里山: 

Kaolishan) 일대에서 많은 삼엽충 화석을 새로 보고하였다. 그 후, 한동안 샨동지역 삼엽충 화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Lu and Dong (1953)에 의하여 재개되었다. Lu and Dong (1953)은 만터우층 상부를 마

오주앙층(毛庄層: Maozhuang Fm)과 쉬주앙층(徐庄層: Xuzhuang Fm)으로 나누었으며, 이 결과 루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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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ex map of study area in Shandong. Zhangxia and Jiulongshan areas are shaded and shown in detail in Fig. 
4 and Fig. 6 respectively.

구 캄브리아계는 한동안 하부로부터 만터우층, 마오주앙층, 쉬주앙층, 장쌰층, 구샨층, 창샨층, 펑샨층의 7개 

층으로 구분되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걸쳐서 북중국 삼엽충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

되었으며(Lu, 1954, 1962; Zhang, 1957, 1959; Lu et al., 1965), 최근 Zhang and Jell (1987)에 의하여 캄브

리아기 삼엽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시도되었다. 그들은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북중국 

삼엽충 화석(1913년 Walcott에 의하여 연구되었던)을 현대적 분류 개념으로 재검토하였다.

그런데, 루씨지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암석층서 단위들은 암상의 특징에 생층서 정보가 혼합된 개념

으로 시간층서단위와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1996년 샨동성 

지질광물자원국(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에서 발간한 

‘샨동지역의 층서'와 중국의 캄브리아계를 종합한 Xiang et al. (1999)의 연구에서는 루씨지구의 캄브리아계 

암석층서를 하부로부터 리구안층, 주샤동층, 만터우층, 장쌰층, 구샨층, 차오미디엔층으로 재정비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이 제안을 따랐다(Table 1).

연구 지역

현재 필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샨동성 루씨지구는 크게 장쌰지역과 지우롱샨지역으로 나뉜다(Fig. 3). 이 

두 지역은 일찍이 Blackwelder (1907)에 의하여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북중국의 

캄브리아계 표준지역이 되었다. 행정구역상, 장쌰지역은 지난시(濟南市: Jinan) 창칭현(長淸縣: Changqing)

에 그리고 지우롱샨지역은 라이우시(萊蕪市: Laiwu) 깡청구(鋼城區: Gangcheng)에 속한다. 

장쌰(張夏)지역

장쌰지역은 샨동성의 중․상부 캄브리아계의 표식지이다. Willis와 Blackwelder에 의해 1903년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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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ief history of the stratigraphic research and modern stratigraphical framework of the 
Cambrian System of the Luxi Block.

시작된 이래, Blackwelder (1907)에 의해 만터우층, 장쌰층, 구샨층이 각각 만터우샨(饅頭山: Mantoushan), 후

터우얀(虎頭崖: Hutouyan), 탕왕자이(唐王寨: Tangwangzhai) 단면에서 명명되었고, 차오미디엔층은 탕왕

자이와 판주앙(范庄: Fanzhuang) 단면에서 정의되었다(Figs. 4, 5). 1953년 Lu and Dong 은 이 지역의 삼

엽충과 층서를 다시 연구하였지만, 삼엽충 화석에 대한 고생물학적 기재는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들 표식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장쌰층의 표식지인 후터우얀 단면은 접근성

과 노두 상태의 불량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만터우 층의 표식지인 만터우샨 단면에서는 선캄브리아

기 화강편마암 위에 부정합적으로 퇴적된 주샤동층으로부터 장쌰층 하부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노두의 상하 

연장성이 비교적 좋은 주샤동층과 만터우층의 중․하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Fig. 5A), 만터우층 상부

는 리엔타이샨호텔(蓮臺山賓館: Liantaishan Hotel) 부근에서 새로 찾은 단면에서 조사하였다. 리엔타이샨

호텔 단면에는 만터우층 중부로부터 장쌰층 중부에 이르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접근성을 고

려할 때 만터우층 중․상부의 조사가 용이하였다. 이 단면은 만터우층 표식지인 만터우샨으로부터 가까우며

(약 3 km) 퇴적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만터우샨 단면을 보완하기에 적절하다.

장쌰층의 종합적인 연구는 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변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두의 연장성이 좋은 베이추안쯔(北泉子: Beiquanzi) 단면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Fig. 5B). 베이추

안쯔 단면은 후터우얀 단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5 km 떨어져 있으며,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산 정상에 이

르기까지 만터우층 최상부로부터 구샨층에 이르는 연속성이 우수한 노두가 드러나 있다. 큰 도로에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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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Zhangxia area showing the type and newly measured sections. The measured sections are indicated by bars   
(  ).

Fig. 5. Photographs of measured sections. A. Mantoushan: The summit of the mountain is the lower part of the 
Zhangxia Formation. B. Beiquanzi: The grassland near the top corresponds to the Gushan Formation. C. Tangwangzhai: 
The research trench is shown in the lower left. D. Fanzhuang: Left part of the ridge was measured. Locations are in-
dicated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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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Jiulongshan area. The measured sections are indicated by bars (  ). B. Photograph of southern face 
of Jiulongshan section exposing upper part of Zhangxia, Gushan, and lower part of Chaomidian Formations.

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노출성이 좋기 때문에 장쌰층을 조사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탕왕자이에서 판주앙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장쌰층 상부에서 오르도비스기인 싼샨쯔층 하부에 이르는 지

층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장쌰층 상부, 구샨층, 차오미디엔층 하부는 탕왕자이 단면에서(Fig. 5C), 차

오미디엔층 상부는 판주앙 단면에서 주로 조사하였다(Fig. 5D). 탕왕자이 단면에서 조사한 장쌰층 상부는 베

이추안쯔 단면의 자료를 보완해 주었다.

지우롱샨(九龍山)지역

지우롱샨 지역은 장쌰지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90 km 떨어진 라이우시와 씬타이시(新泰市) 경계 지역

을 따라 캄브리아기 지층이 동서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Fig. 6). 이 지역은 Willis와 Blackwelder에 

의해 1903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80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재조사된 곳으로, 캄브리아기 지층이 거의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고 풍부한 삼엽충 화석의 산출지로 알려져 있다. 지우롱샨 지역의 조사는 2005년 봄부

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장쌰지역의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암석

층서를 기술하겠다. 

암석층서(Lithostratigraphy)

루씨구역의 캄브리아기는 크게 창칭층군, 지우롱층군으로 분류된다. 지우롱층군은 Blackwelder (1907)에 의

해 처음으로 제안된 반면, 하부의 창칭층군은 최근 샨동성 지질광물자원국(Shandong 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1996)에 의해 명명되었다. 창칭층군은 하부로부터 리구안층, 주샤동층, 만터우층까지, 

지우롱층군은 장쌰층, 구샨층, 차오미디엔층과 오르도비스기에 걸쳐 있는 싼샨쯔층까지 포함한다(Table 1). 

리구안층(李官層: Liguan Fm)

리구안층은 지우롱샨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10 km 떨어진 샨동성 리구안에서 정의된 루씨지구 캄브리아

계의 최하부층이다. 두께는 20-40 m로 주로 석영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붉은색 또는 황록색 이암이 약간 포

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 따라 최하부에 각력암이 존재하기도 한다. 리구안층은 장쌰와 지우롱샨 

지역까지 연장되지 않고, 루씨지구의 남동부에만 국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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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샤동층(朱砂洞層: Jushadong Fm)

장쌰지역에서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위에 부정합적으로 놓이는 주샤동층은 처음 허난성에서 주샤동 

석회암계로 명명되었다. 주로 석회암과 돌로스톤으로 이루어지며, 곳에 따라 두께가 100 m에 이르기도 한다. 

만터우샨 단면에서 주샤동층은 상부만 잘 노출되어 있다. 총 두께는 약 26 m이며, 주로 파상 또는 렌즈상 엽

층리(wavy and lenticular lamination)를 보이는 돌로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터우층(饅頭層: Mantou Fm)

만터우층은 만터우셰일로 불렸으며, 주로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께는 200 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

나, 만터우샨 단면에서 이 층의 두께는 125 m 남짓이며, 그 위에 약 40 m 남짓의 구간은 노출이 좋지 않다

(Fig. 7). 만터우층의 특징은 붉은 색을 띠는 이암으로, 하부에는 균질하거나 평행한 엽층리를 보이는 붉은 이

암이 석회이암과 교호하는 양상이며, 스트로마톨라이트, 파상 또는 렌즈상 층리(wavy and lenticular bed-

ding) 같은 퇴적구조와 특징적으로 소금흔(halite casts)이 발견된다. 이에 비해 상부는 주로 어두운 붉은 색

의 실트질 이암들이 석회입자암 또는 석회역암들과 교호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암에서 사층리 또는 언덕사층

리(hummocky cross-stratification) 구조가 자주 발견된다. 리엔타이샨호텔 단면 관찰 결과 만터우샨층 최

상부 40여 미터 구간에는 다시 붉은 색을 띠는 셰일이 우세하다.

장쌰층(張夏層: Zhangxia Fm)

만터우층 위에 놓이는 장쌰층은 특징적인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루씨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다. 베이추안쯔 단면에서 측정된 장쌰층의 두께는 약 182 m 이다. 하부 60 m 남짓의 구간은 주로 

우우이드(ooid) 또는 온코이드(oncoid)로 이루어진 석회입자암과 생교란 석회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

하여 나머지 상부 구간은 주로 조류(algae)에 의하여 만들어진 스롬볼라이트(thrombolite)와 석회입자암이 

교호한다. 이 스롬볼라이트의 하부는 평평하지만 상부는 다양한 규모의 돔(dome)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입자암은 돔과 돔 사이를 메우고 있다.

구샨층( 山層: Gushan Fm)

구샨셰일로 불렸던 구샨층은 다시 셰일이 우세해지는 구간으로 장쌰층의 전형적 입자암이 끝난 후 처음 셰

일이 나타나 끝나는 구간으로 정의되었다. 표식지인 탕왕자이 단면에서 층의 두께는 약 55 m 인데, 노두가 토

양으로 덮여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굴착하여 조사하였다(Fig. 5C). 이 층에서 이암은 만터

우층과 마찬가지로 붉은 색 또는 자주색을 띠지만 더 세립질이다. 구샨층 하부 경계는 장쌰층 최상부의 우우

이드 입자암이 끝나는 층준에 설정하였다. 구샨층 최하부 수 십 센티미터 구간에서는 석회암과 이암이 교호

하지만 바로 위의 자주색 셰일 구간에는 석회암이 거의 끼이지 않는다. 이 자주색 셰일 구간을 지나면 셰일과 

석회이암이 호층으로 나타나며 석회역암이 끼이기도 한다. 셰일이 우세한 구간에서는 유충단계 삼엽충 표본

들이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 

차오미디엔층(炒米店層: Chaomidian Fm)

캄브리아기 최상부층인 차오미디엔층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층이다. 탕왕자이 단면과 판주

앙 단면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 총 두께는 약 190 m에 이른다. 같은 석회암이지만 차오미디엔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상은 장쌰층보다 다양하다. 하부 약 70 m 구간은 주로 석회이암과 셰일이 얇은 호층을 이루는 퇴적

상에 석회 역암이 자주 끼이는 양상을 보인다. 중부에는 두께가 최고 7 m에 달하는 스롬볼라이트 바운드스톤

(boundstone) 층들이 있다. 하부 구간에서 특징적인 것은 석회역암인데, 석회역 가장자리에 붉은 산화 띠가 

있다는 점이다. 상부 120 m 구간에서는 주로 생교란 석회이암 또는 와케스톤(wackestone)에 불연속적으로 

얇은 석회역암 또는 입자암이 교호한다. 차오미디엔층의 석회입자암들은 장쌰층의 우우이드 또는 생쇄설입

자암(bioclastic grainstone)과는 달리 주로 필로이드(peloid)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암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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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plified stratigraphic columns for the Cambrian System of Zhangxia area. Arrows indicate the formation 
boundaries.

반복되고, 석회역암이나 입자암들의 횡적 연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면들끼리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화

석도 적어 삼엽충과 연체동물, 또는 극피동물의 파편이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 최상부 10 여 미터 구간에서 돌

로마이트 성분이 증가하는데, 이들은 생교란 흔적을 채우거나 얇은 층을 이루고 있어 주로 돌로스톤으로 이

루어진 싼샨쯔층으로의 점이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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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hostratigraphic and bio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the Taebaek Group, 
Taebaeksan Basin and the Luxi Block based on the trilobite biostratigraphy.

생층서(Biostratigraphy)

루씨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생층서 단위의 설정은 Lu and Dong (1953)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며, 이 연구에

서 17개의 생층서대가 제안된 이래 이 지역은 북중국 캄브리아기 생층서의 표준이 되었다. 그 후, 여러 학자들

에 의하여 보완이 이루어져(Xiang et al., 1981; Zhang and Jell, 1987; 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 Zhang, 2003), 현재 루씨지구에서는 20여개의 생층서대가 인지

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루씨지구에서 알려진 각 생층서대를 오래된 순

으로 간략히 소개한다(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 Table 2).

Megapalaeolenus대

루씨지구 남부에서 설정된 가장 오랜 생층서대로 주샤동층 상부에서 발견된 Megapaleolenus fengyangen-

sis와 Redlichia sp. 등 2종의 삼엽충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층서적으로 Tsanglangpuan (沧浪鋪) Stage 최상

부에 해당한다.

Redlichia chinensis대

1907년 Blackwelder에 의하여 장쌰지역 만터우산 단면의 만터우층 하부에서 Redlichia chinensis가 기재

된 이후, Lu and Dong (1953)에 의하여 Redlichia chinensis대가 제안되었고 루씨지구의 여러 곳에서 인지되

었다. 시간층서적으로 Lungwangmiaoan (⻰王廟) Stage의 중부에 해당한다.



188 J. Paleont. Soc. Korea. Vol. 21, No. 2, 2005

Yaojiayuella대

장쌰지역 만터우산 단면 만터우층 중부에서 산출되는 Yaojiayuella, Plesiagraulos, Jiumenia 등을 바탕으로 

제안된 Yaojiayuella대는 시간층서적으로 Maochuangian (毛庄) Stage 전기에 속한다.

Shantungaspis대

1953년 Lu and Dong은 장쌰지역 만터우산 단면에서 ‘Ptychoparia'대를 제안하였는데, 후에 Zhang (1957)이 

샨동지역의 소위 ‘Ptychoparia’를 새로운 속 Shantungaspis로 옮기면서 생층서대도 Shantungaspis대로 개칭

하였다. 그 후, Shantungaspis대는 산동지역 여러 곳(씬타이지역, 라이우지역 등; Fig. 3)에서 확인되었다. 

Shantungaspis대는 만터우층 중부에서 인지되었으며, Maochuangian Stage 후기에 해당한다. 함께 산출되

는 삼엽충으로 Psilostracus, Solenoparia가 있다.

Hsuchuangia-Ruichengella대

1980년 샨동성 지질광물자원국은 장쌰지역 만터우샨 단면에서 산출되는 삼엽충 화석군을 바탕으로 

Hsuchuangia-Ruichengella대를 제안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만터우층 상부에 위치하며, 만터우샨 단면과 지

우롱샨 단면에서 인지되었다. 이 생층서대에서는 Hsuchuangia, Ruichengella, Zhongtiashanaspis 등이 산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층서적으로는 Hsuchuangian (徐庄) Stage 전기에 해당한다.

Ruichengaspis대

Zhang et al. (1980)에 의하여 샨시성 지역에서 Ruichengaspis대가 알려진 이후, 루씨지구 만터우샨 단면과 지

우롱샨 단면의 만터우층 상부에서도 이 대의 존재가 알려졌다. Ruichengaspis 외에 Jinnania, Plesisolenoparia, 

Fujinnania 등이 산출된다. 시간층서적으로 Hsuchuangian Stage 전기에 해당한다.

Sunaspis대

Sunaspis대는 일찍이 1950년대에 만터우층 상부에서 Sunaspis laevis대로 설정되었으며(Lu and Dong, 

1953), 루씨지구에서는 현재 만터우샨 단면에서만 인지된다. 시간층서적으로 Hsuchuangian Stage 후기에 

해당한다.

Poriagraulos대

Lu and Dong (1953)은 장쌰지역 만터우샨 단면에서 Metagraulos abrota대를 제안하였으나, 샨동성 지질

광물자원국에서 Poriagraulos대로 개칭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만터우샨 단면에서는 만터우층 상부, 그리고 씬타

이지역에서는 장쌰층 최하부에서 인지되었다. 함께 산출되는 삼엽충으로는 Honanaspis, Inouyia, Porilorenzella 

등이 있으며, 시간층서적으로 Hsuchuangian Stage 후기에 해당한다.

Bailiella대

Endo and Resser (1937)가 만주지역에서 Bailiella ulrichi대를 제안한 이후, Lu and Dong (1953)도 루씨

지구의 만터우샨 단면 만터우층 최상부에서 Bailiella대를 인지하였다. 그 후 루씨지구 남동부 씬타이와 쥐씨

엔(莒⻒: Juxian; Fig. 2)에서도 Bailiella대가 알려졌는데, 만터우샨 단면과는 달리 장쌰층 최하부에서 인지되

었다. 시간층서적으로 Hsuchuangian Stage 후기에 해당한다.

Lioparia대

Zhang (1957)이 원래 뽀샨(博山: Boshan)지역에서 Liaoyangaspis대로 제안했던 생층서대로 후에 Lioparia대

로 수정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장쌰지역에서는 장쌰층 최하부 그리고 씬타이지역에서는 장쌰층 하부에서 인

지되었고, 시간층서적으로 Changhian (張夏) Stage 전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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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picephalina대

만주지역에서 Endo (1944)에 의하여 Crepicephalina대가 설정된 후, Lu and Dong (1953)도 장쌰지역 구

샨부근의 후터우얀 단면에서 Crepicephalina대를 인지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장쌰층 중하부에 위치하며, 

Crepicephalina가 풍부하지만 Maotunia, Koptura 등이 함께 산출된다. 시간층서적으로 Changhian Stage 전

기에 해당한다.

Amphoton-Taitzuia대

이 구간의 생층서대 명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구샨부근 후터우얀 단면에서 Amphoton대(Lu 

and Dong,1953), 뽀샨 일대에서 Poshania-Taitzuia대(Zhang, 1957), 또는 Amphoton-Taitzuia대(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가 제안되었다. 이 생층서대는 장쌰층 중

부에 위치하며, 이 밖에 Anomocarella, Fuchouia 등이 함께 산출된다. 시간층서적으로 Changhian Stage 중

기에 해당한다.

Yabeia대

1953년 Lu and Dong에 의하여 장쌰지역 구샨부근 후터우얀 단면의 장쌰층 최상부에서 Damesella대를 

제안하였으나 샨동성 지질광물자원국은 이를 수정하여 Damesella-Yabeia대로 바꾸었다가 최근 이를 다시 

Yabeia대로 개칭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장쌰층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Changhian Stage 최후기에 해

당한다.

Blackwelderia-Damesella대

Lu and Dong (1953)은 장쌰지역 구샨부근 탕왕자이 단면에서 Blackwelderia대를 제안했으나, 샨동성 지

질광물자원국에서 Blackwelderia-Damesella대로 개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Damesella가 장쌰층 상부에 나오

기는 하지만, 구샨층 하부에서 Blackwelderia와 함께 산출되고, Yabeia는 장쌰층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밖

에 Liaoningaspis, Stephanocare의 산출이 알려져 있다. 이 생층서대는 Kushanian (崮山) Stage 전기에 해당

한다.

Drepanura대

Lu and Dong (1953)이 장쌰지역 탕왕자이 단면의 구샨층 중부에서 Drepanura대를 설정한 이래 Kushanian 

Stage의 후기를 대표하고 있다. 함께 산출되는 삼엽충에는 Diceratocephalus, Shantungia, Liostracina 등이 있다.

Chuangia대

Sun (1935)이 북중국 후기 캄브리아기 삼엽충 화석을 연구하여 소위 ‘창샨층’ 최하부에 Chuangia batia대

를 설정한 후, 이를 이어받아 Lu and Dong (1953)도 탕왕자이 단면에서 Chuangia대를 인지하였다. Chuangia대

는 장쌰지역에서는 구샨층 중상부에 위치하며, 시간층서적으로 Changshanian (長山) Stage 전기에 해당한

다.

Changshania-Irvingella대

Sun (1935)이 Changshania conica대로 명명한 생층서대로 Lu and Dong (1953)은 탕왕자이 단면에서 

Changshania대로 기술하였다. 그 후, 이 생층서대에서 후기 캄브리아기의 표준화석인 Irvingella가 함께 산출된다

는 사실에 근거하여 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은 이 생층서대의 

명칭을 Changshania-Irvingella대로 개칭하였다. 수반되는 삼엽충 화석에는 Prochuangia, Maladioidella, Lioparia 

등이 있다. 이 생층서대는 곳에 따라 구샨층 최상부 또는 차오미디엔층 최하부에 위치한다. 시간층서적으로 

Changshanian Stage 중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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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lishania대

Sun (1935)이 Kaolishania pustulosa대로 명명한 생층서대로, Lu and Dong (1953)은 탕왕자이 단면에서 

Kaolishania대로 기술하였다. 층준은 차오미디엔층 하부에 해당하며, 삼엽충 Shirakiella, Kaolishaniella, 

Ampullatocephalina, Taishania가 함께 산출된다. 시간층서적으로 Changshanian Stage 후기에 해당한다.

Ptychaspis-Tsinania대

Sun (1935)은 허베이성 북동부에 분포하는 소위 펑샨층에서 Ptychaspis subglobosa대와 Quadraticephalus 

walcotti-Saukia acamus대 등 2개의 생층서대를 제안하였는데, Lu and Dong (1953)은 구샨부근 판주앙 단

면을 연구하여 이 중 하부에 해당하는 생층서대를 Asioptychaspis-Tsinania대로 명명하였으며, 후일 Ptychaspis- 

Tsinania대로 개칭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차오미디엔층 중하부에 위치하며, 시간층서적으로 Fengshanian 

(風山) Stage 전기에 해당한다.

Quadraticephalus대

Quadtaricephalus대는 Sun (1935)에 의하여 Quadraticephalus walcotti-Saukia acamus대로 인지된 생층서

대로 학자에 따라서 Quadraticephalus대 또는 Changia대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생층서대는 차오미디엔층의 

중상부에 위치하며, Qudraticephalus가 풍부하나, Calvinella나 Haniwa 등 후기 캄브리아기의 특징적인 삼엽

충도 함께 산출된다. 시간층서적으로 Fengshanian Stage 중기에 해당한다.

Mictosaukia대

Lu and Dong (1953)는 구샨부근 판주앙 단면에서 Tellerina-Calvinella대를 설정하면서 Fengshanian 

Stage의 최후기 생층서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생층서대는 후일 Mictosaukia대로 개칭되어(Xiang et al., 

1981) 현재에 이르렀다. 산출층준은 차오미디엔층의 중상부로 시간층서적으로는 Fengshanian 후기를 대표

한다. Mictosaukia 외에 Calvinella와 Changia 등이 함께 산출된다.

루씨지구와 태백층군의 캄브리아계 층서 대비

   

최근 Choi et al. (2004)에 의해 석개재 단면에서 재정립된 태백층군의 개념에 따르면, 태백층군의 캄브리

아계는 하부로부터 장산/면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과 동점층 최하부를 포함한다. 장산층, 면산

층, 묘봉층은 각각 규암, 역암 또는 사암, 이암 또는 슬레이트 등의 쇄설성 퇴적암, 대기층은 두꺼운 석회암으

로 이루어 졌으며, 세송층은 사암 또는 이암, 화절층은 이암과 석회암의 호층으로 이루어진다. 동점층은 다시 

쇄설성 퇴적암인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루씨지구의 캄브리아기 지층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암상을 보이나, 현저한 차이점은 조립질 사암이 우세한 

태백층군과 달리 쇄설성 퇴적암의 대부분이 이암 또는 셰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루씨지구에서 사암층으

로 이루어진 리구안층은 그 분포가 남동부에 국한되어 있어, 주 조사지역인 장쌰지역과 지우롱샨 지역에서는 

관찰할 수 없으며, 캄브리아기는 주샤동층으로부터 차오미디엔층까지 4개 층으로 이루어진다. 측정된 캄브

리아계의 총 두께는 약 620 m이다(Fig. 7).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지우롱샨 단면과 장쌰지역의 캄브리아기 지층은 전체적으로 잘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우롱샨 단면의 층들이 좀 더 두꺼우며 암상에도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지우롱샨 

단면에서 만터우층의 하부에 끼이는 석회암의 비율이 더 높으며, 상부에 사층리를 보이는 입자암이나 사암 

등 조립질 퇴적암의 두께가 더 두껍다. 구샨층의 경우에도 하부에 끼이는 석회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장쌰층이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쟝쌰지역의 장쌰층은 거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지우

롱샨 단면의 장쌰층은 중부에 셰일이 우세하다. 지우롱샨 지역 장쌰층의 최하부는 우우이드 또는 온코이드 

입자암과 약간의 스롬볼라이트로 이루어져 장쌰지역 장쌰층의 암상과 유사하나, 중상부는 주로 녹회색의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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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얇은 석회이암이 호층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에는 비교적 얇은 스롬볼라이트 층이 몇 매 교호하는 

층준이 있어 장쌰지역 장쌰층에서 스롬볼라이트가 우세한 중상부 층준과 대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루씨지구의 캄브리아계 층서는 현재 약 1,000 km 이상 떨어져 있는 태백산 분지의 태백층군과 암

석층서적으로 잘 대비된다(Table 2). 이 두 지층군은 공통적으로 중한지괴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캄브

리아기 화강편마암 위에 부정합적으로 전기 캄브리아기 후기에 퇴적작용이 시작되었다. 장쌰와 지우롱샨 지

역에는 없지만, 사암 또는 역암으로 이루어진 리구안층은 태백층군의 장산규암 또는 면산층과 대비될 수 있

다. 주샤동층에 대비되는 탄산염암층은 태백층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위에 놓이는 셰일이 우세한 만터

우층은 주로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묘봉층과 대비되나, 만터우층 퇴적물이 전반적으로 붉은 색을 띠는 반면 

묘봉층은 암녹색이 우세하다. 암상의 유사성으로 볼 때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층은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

루어진 장쌰층과 대기층이다. 대기층은 재결정작용, 돌로마이트화 작용 등에 의해 1차 퇴적구조가 많이 지워

졌지만, 대부분 온코이드, 우우이드 또는 생쇄설입자암과 같은 조립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류 화석

이 관찰되는 바운드스톤으로 이루어졌다는 점(Sim, 2004)에서 장쌰층과 매우 유사하다. 장쌰층 위에 놓이는 

셰일이 우세한 구샨층은 셰일 또는 사암으로 이루어진 세송층과, 그리고 셰일과 석회암의 호층과 석회역암으

로 이루어진 차오미디엔층 하부는 화절층과 대비된다. 그러나 루씨지구의 차오미디엔층 상부와 그 위의 싼샨

쯔층이 모두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태백층군에서는 같은 시기에 주로 사암으로 이루어진 동점층이 퇴적

되었다는 큰 차이를 보인다.

생층서 분대에서 루씨지구는 태백지역에 비하여 훨씬 세분되었고,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졌다. 루씨지구 

캄브리아계에서는 총 21개의 생층서대가 제안되어 있는 반면(Bureau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Shandong Province, 1996; Table 2), 태백지역에서는 Kobayashi (1966)에 의하여 제안된 14개의 생층

서대가 알려져 있었다. 태백지역의 생층서 분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

으로 부분적 대비를 하는 일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태백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생층서대는 묘봉층 최하부의 Redlichia대인데, 루씨지구에서는 만터

우층 최하부에 Redlichia chinensis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지역을 대비할 수 있다. 그밖에 공통적으로 알려

진 화석대는 묘봉층 최상부와 만터우층 최상부에서 기록된 Bailiella대이다. 한편, Zhang (1988)은 태백지역 묘

봉층에서 보고된 Mapania가 북중국에서는 Yabeia대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묘봉층 내에 Mapania대

의 존재를 의문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전반적으로 캄브리아기 중,하부에서 

두 지역의 생층서대를 비교하기에는 자료가 빈약하지만, 캄브리아계 상부의 생층서대는 매우 잘 대비된다. 

세송층의 Stephanocare대와 Drepanura대는 구샨층의 Blackwelderia-Damesella대, Drepanura대와 유사성

을 보여주고, 두 지역에서 함께 기록된 Chuangia대와 Kaolishania대도 같은 시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

직 태백지역의 상부 캄브리아계 삼엽충 생층서대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지만 Choi et al. (2003)과 손장

원과 최덕근(2005)이 제시한 예비연구의 결과 따르면, 화절층에서 Ptychaspis대, Quadraticephalus대, sau-

kiid-dominated 화석군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루씨지구의 차오미디엔층에서 알려진 Ptychaspis- 

Tsinania대, Quadraticephalus대, Mictosaukia대와 정확하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Table 2).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바람직한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안동대학교 이동진, 대전보건대학교 이동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산동 야외조사 시 많은 도움을 주고 의견을 교환했던 현재 중국 석유대학교 孟慶

强, 산동과학기술대학교 黨光曜, 북경대학교 丁玉, 연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서울대학

교 조성권, 조문섭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공동)연구 (과제번호: 

F01-2003-000-000440)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92 J. Paleont. Soc. Korea. Vol. 21, No. 2, 2005

INTRODUCTION TO THE CAMBRIAN STRATIGRAPHY OF 

THE LUXI BLOCK, SHANDONG PROVINCE, CHINA

Duck K. Choi
1
, Seung-bae Lee

1
, Hyunsuk Lee

1
, Imseong Kang

1
, Jusun Woo

1
, 

Sang June Moon
1
, Taeyoon Parkh

1
, Zuozhen Han

2
 and Jitao Chen

2

1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7, Korea, 

dkchoi@snu.ac.kr
2
College of Geo-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and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79 

Qianwangang Street, Qingdao, Shandong, 266510 People's Republic of China

Abstract: The Cambrian strata are widespread in North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ambrian stratigraphy of 
the Luxi Block, Shandong Province, which formed part of the Sino-Korean craton during the early Paleozoic times. 
The Luxi block occupies the western part of the Shandong peninsula and comprises most of the representative 
Cambrian strata of North China. The Cambrian succession of Shandong Province is a mixed siliciclastic-carbo-
nate sequence and consists of the Liguan, Zhushadong, Mantou, Zhangxia, Gushan, Chaomidian, and at places 
Sanshanzi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A total of 21 Cambrian trilobite biozones have been recognized in the 
Luxi Block: from oldest to youngest they are Megapalaeolenus, Redlichia chinensis, Yaojiayuella, Shantungaspis, 
Hsuchuangia-Ruichengella, Ruichengaspis, Sunaspis, Poriagraulos, Bailiella, Lioparia, Crepicephalina, Amphoton- 
Taitzuia, Yabeia, Blackwelderia-Damesella, Drepanura, Chuangia, Changshania-Irvingella, Kaolishania, Ptychaspis- 
Tsinania, Quadratiephalus, and Mictosaukia zones. The lithostratigraphy and biostratigraphy of the Luxi Block are 
greatly similar to those of the Taebaek Group in Korea and hence are expected to provide very help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geologic ev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Paleozoic times.

Key words: North China, Luxi Block, Cambrian, lithostratigraphy, biostrat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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